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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시‘널뛰기 장세’
어떤 펀드가 좋을까?

�주식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‘펀드 갈

아타기’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. 그

러나 부분의 투자자들은“펀드를 갈아타라고

하는데 어떤 펀드로 갈아타야 할지 모르겠다”는

반응을 보이고 있다. 올해 주식시장이 중장기적

으로는 상승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

만 당분간은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장세가 이어

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.

이에 따라 재테크 전문가들은“주식형 펀드로

어느 정도 수익을 거둔 투자자라면 펀드에 넣어

둔 자금 일부를 꺼내 비교적 안전한 펀드로 갈아

타 수익률 관리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”며 시

스템펀드나 공모주펀드, 목표금액 달성형 펀드

등을 추천하고 있다.

이 같은 펀드들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리

스크(위험)를 낮출 수 있는 반면 수익률에 한

눈높이는 주식형펀드보다 낮춰야 한다는 게 전

문가들의 지적이다.

불안한 장세에서 유리한 시스템펀드

시스템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주관적 판단을 배

제하고 미리 만들어놓은 매매조건에 따라 자동

매매를 하는 펀드를 말한다. 거치식으로 투자하

더라도 주식을 한꺼번에 매수하지 않고 주가가

떨어질 때 매수량을 늘리고, 주가가 일정 수준

오르면 조금씩 매도해 수익을 실현해가는 방식

이다. 이에 따라 주가 등락이 심할수록 높은 수

익률을 기 할 수 있다.

한투자신탁의‘클래스원 오토시스템 단기

혼합펀드’가 표적인 상품으로, 주식편입비율

및 매매수량, 가격 등이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

라 자동으로 운용된다. 이 펀드는 주식형 펀드가

거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최근 1주일간 2.51%

의 수익률을 나타냈다.

한국투자신탁의‘한국부자아빠연속분할매매

주식혼합’도 자동주문시스템에 의해 주가하락

때는 분할매수, 주가상승 때는 분할매도하는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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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 분할 매매전략을 구사하는 펀드이다. 우증

권이 판매 중인‘마스터랩 표기업지수 시스템

펀드’는 우증권이 국내 표기업 20곳의 주가

를 기초로 자체 구성한 표기업지수의 등락에

따라 매수, 매도가 자동으로 조절된다.

‘안정+수익성’엔 공모주펀드

공모주펀드는 자산의 부분을 채권에 투자하

고, 나머지 일부를 공모주에 투자하는 채권혼합

형의 형태가 일반적이다. 채권형펀드보다 높은

수익을 얻을 수 있고, 주식형펀드보다는 안정적

이어서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에게적합하다.

굿모닝신한증권이 파는‘맥쿼리 더블찬스’는

자금의 50% 이상을 우량 채권에, 30% 이하를

공모주 등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. 특히 채권은

국고채, 통안채 등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 60%,

신용등급 A－ 이상인 회사채에 40%씩 투자한

다. 지난해 8월말 설정 후 8.59%의 수익률을 내

고 있다.

맵스자산운용의‘맵스퍼블릭혼합투자신탁

A1’은 자산의 20% 범위내에서 공모주나 실권주

등에 투자한다. 얼마전 신규 상장한 로비스와

베이직하우스 등을 펀드에 편입해 최근 3개월

수익률이 10.96%에 이른다.

한투자증권의‘랜드마크밸류인컴채권혼합’

과‘태광 마켓리더스 채권혼합펀드’도 각각 자산

의30% 이하, 10% 이하를공모주에투자한다.

목표금액 달성을 추구하는 펀드

투자자가 미리 설정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안

전자산으로 자동전환돼 수익률 하락을 방지하는

펀드도 있다. 교보∙한국∙신 투신이 시리즈로

운용 중인‘징검다리 혼합투자신탁’은 6개월마

다 새로운 운용전환 수익률( 개 양도성예금증

서 금리+5%)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면 채권형

펀드나머니마켓펀드(MMF) 등으로자동전환된

다. 한투신의‘클래스원 타겟분할매수 주식혼

합’도 매달 주식 편입 비중을 늘려가다 목표수익

을 달성하면 주식을 처분해 수익을 확정하는 구

조로최근1년수익률이9.61% 가량에이른다.

우증권이 판매하는‘포트폴리오 적립식펀

드’는 중장기 운용성과가 검증된 우량펀드에 분

산 투자하는 펀드로, 어떤 펀드에 가입해야 할지

고민하는 초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.

‘미래에셋 인디펜던스주식형’‘PCA업종일등

주식형펀드’‘신 고배당혼합형 펀드’등 7종

에 투자하며, 목표금액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

도해 수익을 확정짓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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